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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의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체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대 차원에서 수원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ODA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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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포럼에서 이루어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점차 수원국의 

개발역량 제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유치함에 따라,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금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정리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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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

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

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

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

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

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

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

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

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

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

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

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

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

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

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

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

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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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

(COP16)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것과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하였다.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

회(COP18)에서는 우리나라가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의 설립 목적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

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기후변화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역량뿐만 아니라 가용

한 재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및 활용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GCF 이사회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바, GCF 

운영단계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이슈와 함께 논의가 심화되어 왔다.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가 급선무라는 점이 강조되

었다.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서는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과 우선순위

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동안 경제개발, 무역, 

환경, 보건, 교육, 젠더 등 여타 분야에 비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논의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다. GCF는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하되, 

기존 지원과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협력 전반의 

경험을 교훈 삼아 GCF 고유의 역량개발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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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유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을 위

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

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원은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또한 이미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특화한 역량강화 지원 사례를 정리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GCF 유치 시 내세운 공약에 따라 

개도국 역량배양을 지원하고,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아이

디어를 제공하여 GCF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

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의 합의사항과 지침을 살펴본

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역량개발 개념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 이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를 

따르며, 이는 우리나라는 DAC의 신규 회원국으로서 이미 정착된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그간

의 합의사항을 정리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

량개발 지원 사례를 정리한다. 국제기구로는 대표적인 개발협력기구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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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은행을 고려하였다.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대규

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공여국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사례를 

조사한다. 독일의 경우, GCF 관련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이미 추진 중이며, 

환경 분야 지원에 적극적인 덴마크와 스웨덴 역시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앞 장에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

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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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 역량(capacity)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초기 논의는 인적자원

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트레이닝 등에 집중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

국 간 지식정보의 격차 해결을 역량개발의 중점 과제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

된 것이며, 공여국은 주로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의 방식으로 수원

국을 지원해왔다. 역량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수년간 공여국은 

현지 수원국 의지를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장기적인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다. 역량개발 지원이 개도국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각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역량개발을 통한 수원

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원조효과성 논의와 함께 불거진 역량과 관련된 국제사회

의 합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1) 첫째, 한 국가의 역량은 경제

성장과 빈곤감소,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이는 조직구조의 변화를 기획ㆍ관리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의 일반적인 역량과 공공 재정관리 또는 무역협상 등의 특정분야 역량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공공부문의 역량부족은 민간의 역량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원조 및 개발효과성을 추구함에 있어 수원국의 주인

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된 수원국의 

주인의식은 그 국가의 사업수행 역량을 좌우한다. 즉,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정리한다. 먼저 

공여국의 개발원조 및 개발협력의 규범과 모범사례를 제시해온 OECD 개

1) OECD(200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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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그동안 네 차례 개최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HLF: 

High-Level Forum)의 주요 합의사항과 DAC가 발표한 역량개발 관련 지침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한편 이 보고서의 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량개발 논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사항과 과거 당사국총회 협상에

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2-1]은 이 절에서 다룰 주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원조효과성에관한 고위급포럼(HLF)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지침

유엔기후변화협약협상

로마선언
(2003)

원조조화를
위한 역량의

중요성

로파리언
(2005)

역량강화를
위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역활

아크라
행동계획
(2008)

역량개발 6개
주제 설정

부산선언
(2011)

모든 개발활동에
역량을 통합

환경역량개발
지침서
(1997)

제도적역량
구축 지침서

(2001)

역량개발
지침서
(2006)

유엔기후
변화협약
(1992)

Article 4.5
Article 5

Article 9.2

COP5
(1999)

독립된 주제로서
역량이 최초로

다루어짐.

COP10
(2004)

“역량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강조 및

보완

마라케시선언
(COP7, 2001)
“역량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채택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국제사회의 역량개발 관련 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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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1) 2005년 파리선언

과거 경험을 통해 공여국들은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역량개발 또는 역량강화는 수원국 내부의 원동력을 통한 변화

절차인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99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원칙 합의 이후,2) 공여국은 역량개발에 보다 개선된 

접근법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1996년 DAC가 발표한 Shaping the 21st 

Century 보고서는 수원국 주인의식과 역량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3) 이후 1998년 통합개발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1999년 빈곤감소전략파트너십 이니셔티브, 

2003년 원조 조화를 위한 로마선언,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등을 통해 수원국 주인의식과 역량강화가 거듭 강조되었다.4) 

공여국과 수원국 간 합의의 핵심은, 역량개발은 수원국 주도로 추진되어

야 하며, 공여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다.5) 역량개발과 관련된 개도국과 공여국의 역할구분은 2005년 파리선언

에서도 언급되었다(글상자 2-1).

2) OECD-DAC(1992).

3) OECD(1996), p. 13; 재인용 OECD(2006), p. 15.

4) OECD(2006), p. 15.

5) OECD(200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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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실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량은 분석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발의 목적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역량개발의

주체는 수원국이며 공여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폭넓은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환경에 기초해야 한다. 

수원국은:

구체적인 역량강화 목표를 국가개발전략에 통합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주도의 역량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할 것.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개발 목표ㆍ전략과 공여국의 분석적ㆍ재정적 지원을 일치시키고, 기존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조화로운 역량개발을 지원할 것.

자료: OECD(2005)를 토대로 저자 정리. 

글상자 2-1. 파리선언의 역량개발 관련 내용

2)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

2008년 9월 아크라 고위급 포럼(HLF-3)의 역량개발 어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같은해 5월 독일 본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70여 명의 역량개발 관계자가 참가하였으며, 결과물

로서 ‘본 컨센서스(Bonn Consensus)’가 도출되었다. 본 컨센서스는 지속가

능한 개발과 수원국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역량개발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고, 수원국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6) 또한 

역량개발을 위해 수원국은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공여국은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컨센서스는 6개 분야에 대한 행동을 촉구

하였는데, 그 내용은 [글상자 2-2]와 같다.

6) OECD(2008b), p. 1.



26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첫째, 수원국은 역량개발을 국가별, 부문별, 주제별 개발추진 노력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것.

둘째, 수원국은 역량개발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셋째, 기술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개발 주인의식 추구를 위해 공여국은 현지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기술협력 분야를 선정 및 관리하고, 현지 자원과 남남협력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할 것.

넷째, 수원국과 공여국은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역량개발을 통해 그들이 개발에 있어 담당하는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것.

다섯째, 공여국은 분쟁 등을 겪은 취약국이 국가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또한 단계적 대응책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속가능한 역량을 배양하고

제도를 구축해야 함.

여섯째, 개도국과 공여국은 아크라 고위급 포럼 이후, 역량개발관련 지식과 모범사례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에 합의함.

자료: OECD(2008b)를 토대로 저자 정리. 

글상자 2-2. 본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

주제 1
기술협력

수요에 입각하고, 남남협력 등 현지와 역내 자원을 활용한 기술협력 도모

주제 2
취약국 지원

분쟁 등의 경험으로부터 회복 중인 취약국의 역량개발 및 구축을 단계적으로 적절히 지원

주제 3
국가별, 부문별, 주제별 전략

해당 국가별, 준국가별, 부문별 및 주제별 전략에 역량개발 우선순위를 적합하게 포함

주제 4

국가제도

정책실행과 조달, 재정관리, 결과검토, 통계 및 정보 시스템 관련 공공재원의 적절한 관리에 

국가제도 활용 제고

주제 5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현지의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당사자들이 자신의 역량 발휘 추구

주제 6
기반형성 활동

현지 역량개발의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제거

자료: OECD(2008a)를 토대로 저자 정리. 

표 2-1. 역량개발 6개 주제

아크라 회의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역량이 원조효과성을 추구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으며, 총 16개 문장에서 역량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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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본 컨센서스와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에 제시된 

역량개발의 관련 사항은 이후 DAC 회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활동에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다(표 2-1 참고).

3) 2011년 부산파트너십선언

2011년 제4차 고위급 포럼(HLF-4)에서 채택된 부산선언은 역량개발을 

범분야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글상자 2-3 참고). 부산선언

은 지속적인 국가 역량개발을 위한 국가시스템 강화, 수원국 주도의 현지 

역량 수요평가 및 강화 등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과거 고위급 포럼에서 

부각된 바와 같이 수원국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강화 활동이 중시

되었다. 이처럼 부산선언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속

적인 개발과 신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국제사회

의 역량 관련 논의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논의가 점차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역량배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회이자 

한계로 작용한다.8) 수원국의 기반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현지 담당자의 현지 이해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역량개

발에 관한 수원국의 정책 존재여부와 내부 수요를 통한 역량배양 추진 가능

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7) OECD(2010a), p. 2.

8) OECD(200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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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 18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개발 성과에 더욱 주력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한다. 

… c) 진행과정의 점검, 영향 평가, 공정하고 결과에 집중하는 공공부문의 관리, 그리고 정책결정

에 있어 역량강화를 추구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에 협력한다.”
para. 19

“개도국 시스템의 활용과 강화는 효과적 제도 구축에 핵심적이며,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합의에 기반을 두고 다음을 추진한다. 

… b) 상호 합의된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국가시스템을 평가하고, 공여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결정한다. 수원국 시스템의 전체적인 활용이 불가한 경우, 공여국

은 불용 근거를 밝히고 정부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전체 활용을 위한 방안을 취한다. 여기에는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지원 또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이 포함된다. 국가시스템의 활용

및 강화는 지속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한 국가 역량개발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ara. 21

“의회와 현지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연계와 국가 개발이슈의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주인의식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추진한다. 

a) 개발 절차를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의 공약을 가속화 및 심화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적절한 자원과 명료한 행동계획을 통한 역량개발이 포함된다...”
para. 29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개도국의 재원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발협력 제공자들의 정책 및 관행과 함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도국은 이와 같은 노력을 주도하여 현지 상황과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적합한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추진한다. 

… b) 개도국 주도로 국가 제도, 시스템 및 역량개발 수요를 평가한다.”
자료: OECD(2011)에서 발췌하여 저자 번역.

글상자 2-3. 부산파트너십선언의 역량 관련 내용

역량개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원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9) 첫째, 

역량개발을 위한 기반환경 및 조건의 구축이다. 즉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과 규범 등 정치ㆍ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9) OECD(2006),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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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정부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인적, 제도적 환경이

다. 지속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공공부문의 환경 조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조직 차원의 역량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은 [글상자 2-4]와 같다. 

•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개선 요구

• 지도층의 가시적인 변화의지와 목표 추진, 참여 촉구, 수행결과에 대한 뚜렷한 기대치, 우수

인력에 대한 적절한 포상

• 경영 및 관리의 통합적이고 일관적 추진

• 전면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 다수의 참여자

• 조직 혁신의 시도, 검증, 적용

• 변화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의 초기 발견

• 기관 내외의 변화과정에 대한 상부관리자와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감독

자료: OECD(2006), p. 18.

글상자 2-4. 조직 차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요건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1) 역량과 역량개발의 정의

OECD의 역량개발 지침서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함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capacity)’이라 정의한다.10) 

이처럼 역량의 정의는 다소 간단하지만, 역량은 기본 재화와 서비스 전달, 

그리고 적절한 개발 정책과 제도적 환경 제공을 위한 국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어떤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참여

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각각 적절히 기능을 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기구들은 개발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을 

10) OECD(200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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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다양한 수행요소, 즉 역량주체들에 대한 이해이다.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개인과 조직, 단체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역량을 발굴, 강화, 창조, 도입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일컫는

다.11) 또 역량개발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과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구축이라는 단어가 정해진 

도안에 따라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지금까지

의 역량발전 과정은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이다.

OECD 지침서는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크게 ① 개인, ② 조직,  

③ 기반형성 활동(enabling activities)의 세 범주로 나누는데, 이들 각 단계

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12) 즉 경험, 지식,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개인의 역량은 특히 개인이 속한 조직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조직의 역량은 그 조직의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거버넌스 등의 

기반환경은 조직과 개인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와 안정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는 경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OECD는 역량개발 

활동의 목표설정 시, 세 대상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각각의 역량개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 OECD(2006), p. 12.

12) OECD(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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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DAC의 환경관련 역량개발 논의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역량이 최초로 부각된 것은 1993년 DAC의 

환경 역량개발 작업반(Task Force on Capacity Development in Environment, 

이하 CDE 작업반) 활동을 통해서였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개최 후, OECD와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일부 선진공여국은 환경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이후 이 작업반에는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IIED(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ㆍ기관과 유럽연합,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등

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CDE 작업반은 환경 역량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목

표 달성을 위해 개인, 집단, 조직, 기관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환경 역량개발이란 ‘환경 역량과 적절한 제도구조가 강화되

는 절차’라고 표현하였다.13) 이 작업반은 회담과 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통된 접근법과 분석

도구 등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작업반 활동을 통해 작성된 1997년의 CDE 가이드라인 Capacity 

Development in Environment: Principles in Practice는 “개발협력은 수원

국 및 수원국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진정한 파트너십은 현지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공여 주체가 그들을 적절히 지원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14) 또한 개발협력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에 미칠 

13) OECD(2000), p. 123.

14) OECD(1997), p. 1; 재인용 OECD(2000),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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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여 그들 스스로 이러한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환경 

역량개발의 기본원칙은 [글상자 2-5]와 같다

- 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적 고려가 이루어지며 기준이 수립될 것.

- 개발과 환경적 고려를 통합할 것.

- 다면적이며 성과보다 그 절차(과정)에 중점을 둘 것.

- 시민 사회의 제도적 다원주의를 제고할 것.

- 체계적 접근법을 취할 것.

-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주권을 가지고 주도할 것.

- 개발과 수행의 모든 방면과 단계에서 젠더 이슈를 충분히 포함할 것.

- 사회의 모든 소외 계층을 포함시킬 적절한 접근방식을 모색할 것.

- 주어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법, 분석 도구, 인센티브 및 조직적 구조를 

사용할 것.

자료: OECD(2000), p. 126.

글상자 2-5. 환경 역량개발의 기본원칙

2000년대에 들어서며 원조효과성 논의와 함께 개발과 역량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거듭 강조되었고, 환경분야 또한 체계적인 역량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2006년에 열린 OECD 환경개발 장관회의에서는 파리선

언과 OECD 환경전략 등에 입각하여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 및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공동 목표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ommon Action Around Shared Goals)

가 구축되었으며, 자원과 환경관리를 위한 역량과 거버넌스 개발이 우선순

위로 선정되며 스웨덴을 주축으로 한 작업팀(Task Team on Govern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이하 역량 작업팀)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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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ㆍ환경 전문가와 개도국 대표 및 국제기구로 구성된 역량 작업팀은 

① 공여 기관으로 하여금 거버넌스 및 역량 개발 활동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하도록 하는 지침 및 도구 제공, ② 파리선언과 일치하는 역량 개발 

접근방식 발굴, ③ 공여국 정책과의 일관성 제고 등의 목표를 추구했다. 

또한 국가 환경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이해 증진, 환경을 위한 핵심역량 

발굴,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2-2]는 개도국의 핵심 환경역량 개발을 위해 역량 작업팀에

서 작성한 정책보고서 목록이다. 

발간연도 제목 저자

2009 Greening Development Planning
Sida, Sida 환경경제 자문단(University of 

Gothenburg), 스웨덴 환경부 공동 집필

2009
Integrating Public Environmental Expenditure 

within Multi-year Budgetary Frameworks
OECD

2009

Assessing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city: Towards a Common Reference 

Framework 

OECD

2010

Capacity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Governance in the Energy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Marbeek Resource Consultants

2010

Capacity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Constance L. Neely

자료: OECD iLibrary Environment Working Papers 목록(http://www.oecd-ilibrary.org/environment/oecd- 

environment-working-papers_19970900, 검색일: 2013. 9. 30) 검토하여 저자 작성.

표 2-2. OECD 역량 작업팀 작성 보고서

역량 작업팀의 추진 활동은 국가시스템과 수원국 역할 강조 등 2000년 

이후 부각된 원조효과성 추구를 위한 원칙과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DAC의 환경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공여국의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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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 노력은 다양한 역량개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공 환경관리와 

같은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 이후 국제사회가 역량개발을 범분야적인 

주제로 인식하고 개발협력의 모든 요소에 통합하며 개별 주제로의 논의를 

축소하기 전까지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연구 및 교육 등 다수 분야

와 관련된 조항에서 역량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특히 Article 4.5와 5, 

그리고 9.2는 당사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역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글상자 2-6]과 같다. 

역량은 협약 체결 초기부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나 역량개

발이 독립적 주제로서 최초로 다루어진 것은 1999년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였다. 당사국의 합의를 통해 개도국의 역량구축이 별도의 결정문(decision 

10/CP.5)에서 다루어졌는데, 결정문은 이 절차가 기존 역량관련 활동의 

평가와 현재의 수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개도국

에서 역량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글상자 2-7]과 같이 구분하여 부속서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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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5

“선진국은 개도국의 내생적 역량과 기술의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ndogenous capacities and technologi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 Article 5(b)

“당사국은 특히 개도국의 체계적 관측과 과학ㆍ기술 연구 역량ㆍ능력을 강화하도록 국제적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
“… support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efforts to strengthen systematic observation 
and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capacities and capabilitie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
- Article 5(c)

“당사국은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 또는 수요를 고려하여 그들의 내생적 역량과 능력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
“…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oncern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cooperate in improving their endogenous capacities and capabilities ….”
- Article 9.2(d)

“과학기술이행부속기구는 개도국의 내생적 역량구축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과학 프로그

램 등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 provide advice on scientific program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on ways and means of supporting 

endogenous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
자료: United Nations(1992)에서 저자 발췌 및 번역.

글상자 2-6.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 관련 조항

 1. 제도적 역량구축

 2. CDM 관련 역량구축

 3. 인적자원 개발

 4. 기술이전

 5. 국가보고서(작성관련 역량)

 6. 기후변화 적응

 7. 공공인식도 관련 역량

 8. 협력 추구

 9. 결정역량 개선

자료: UNFCCC(1999), pp. 28-29.

글상자 2-7. 개도국 역량구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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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10/CP.5) 2001년 개도국 역량구축 프레임워크(2/CP.7)

CDM 관련 CDM 관련

인적자원 개발 연구 및 체계적 관찰

국가보고서 작성관련 역량 국가보고서 작성

개인, 공동체, 지역, 정부 및 비정부, 국가 등 

각 단계의 협력 역량
국가별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 및 계획

기후변화 적응

기후취약성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

기후변화 감축 역량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기술이전 기술이전

공공인식도 관련 역량 교육과 트레이닝

제도적 역량구축

국가별 기후변화 담당 사무국 개설 및 강화 등 

제도적 역량

기반형성 관련 역량

국가 결정역량 개선 국제협상 참여 지원 등 의사결정 관련 역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지식정보와 네트워크 

구축 역량

최빈국과 소도서국의 특수한 현황 등을 고려한 

역량구축 활동

자료: 저자 작성.

표 2-3.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개도국 역량구축 분야

나. 마라케시 선언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Accords)

은 개도국 역량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decision 2/CP.7)와 시장체제전환

국 역량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decision 3/CP.7)를 채택하였다. 이들은 

개도국이 능력을 구축, 개발, 강화, 개선하여 협약 목적을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협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량구축 프레임워크는 역량관련 활동의 범주를 결정하고 이에 관한 행

동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포함한 역량구축 원칙과 접근법을 마련

했다. 역량 활동의 범주는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국가별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 및 계획,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취약성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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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적응, 기후변화 감축, 기술이전, 연구 및 체계적 관찰, 교육과 트레이닝 

등 공공인식도, CDM 관련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9년에 제시되

었던 분야를 다소 구체화한 모습이다. 

역량구축 프레임워크가 강조한 원칙과 접근법은 ① 국가 주도 및 국가 

우선순위와 수요 반영, ② 기존 구조를 활용한 역량구축 활동 결합, ③ 

절차의 지속성 추구, ④ 효율성 추구, ⑤ 시도를 통한 습득(learning by 

doing)을 포함했다. 전반적인 활동에서는 특히 제도적 역량구축에 중점을 

두며, 국가별 기후변화 담당 사무국 개설 및 강화, 기반형성 관련 역량, 

국제협상 참여지원 등 의사결정 관련 역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지식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개도국마다 고유한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최빈국과 소도서국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기타 논의 전개

2004년 제1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2001년 개도국 역량구축 프레

임워크가 구분한 개도국 역량수요 분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역량구축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인들을 핵심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

했다. 

첫째, 제도적 기반시설의 기초로서 제도적 역량구축을 우선순위에 포함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조직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며 

역량구축 활동에서 정부조직의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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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단체가 실행한 역량구축 활동의 모범사례, 경험 및 기타 

정보의 교환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재정지원, 사례연구, 지원방안 연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역량구축 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① 개도국의 협약 이행, ② 

국가보고서 작성과 국가적응프로그램의 수립, ③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 

역량구축의 우선적 고려, ④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역량구축 활동 추진 

등을 강조했다. 

다섯째, 최빈국과 소도서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역량구축 활동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곱째, 재원제공에 있어 공여국 조정(donor coordination)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국가 우선순위 및 전략과 일관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여덟째, 재정적 지원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제도를 당사국총회의 결정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후변

화 이슈를 국가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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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과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역량개발 지원 활동을 살펴본다. 대표

적인 국제기구인 UNDP와 세계은행의 활동을 이 장에서 다루며, 다음 장에

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술협력 전문기구로서 UNDP는 다년간 역량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세계은행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전통적인 

역량개발 지원방식인 교육, 연수 및 훈련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

그램을 추진 중이다. UNDP와 세계은행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단순한 기술이전에서 탈피하여 

NAMAs 작성, MRV 제도 구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기술을 패키지화

하여 지원하거나, 지식정보 공유, 수원국 제도개선 등 지원방식 및 프로그램

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UNDP

가. 개요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후부터 환경의 지

속가능성에 있어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UNDP는 역량의 정의와 

역량개발을 위한 대상유형, 진입점, 추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체계를 

일찍이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추진 중이다.15) 

UNDP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장기적으로 그들 스스로 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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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고 이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득하여 강화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역량개발이라 정의하였다.16) UNDP는 OECD DAC와 흐름을 같

이하여 역량을 기반환경과 조직, 그리고 개인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우선 기반환경 단계에서의 역량은 정책이나 입법, 권력구조, 사회적 기준 

등 개별 요소들의 사회적 활동을 규정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요소를 포함

한다. 다음으로 조직 단계의 역량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요구되는 내부 정책이나 조직 구성, 추진절차, 제도 등을 

포함하며, 개인 단계의 역량은 개개인의 기술력이나 경험, 지식 등의 요소를 

말한다. 언급된 각 단계의 역량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된다고 UNDP는 

밝히고 있다.17)

2000년대 이후 발표된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등에서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량에 관한 인식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2009년 

발간된 UNDP의 역량개발 지침서(Capacity Development Primer) 또한 이

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UNDP는 UNEP, 세계은행과 같은 유관 국제기구와 독일연방경제협력

개발부(BMZ), 덴마크개발협력청(Danida) 등의 양자 개발협력 기구와 협력하

여 환경ㆍ기후변화 관련 역량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UNDP 내에서는  

Knowledge, Innovation and Capacity Group과 Environment and Energy 

Group이 역량 활동을 지원한다.

기존의 Capacity Development Group이 2013년 개편되어 설립된 

15) 정지원, 오태현, 송지혜(2012), pp. 74~83.

16) UNDP(2008b), p. 4.

17)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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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존방식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역량개발 접근법

기술전수
- 공여국이 연수를 통해 수원국에 최신 

과학기술의 사용법 전수

- 각 조직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되, 신규 기술을 적

용하고 추가적으로 전수함에 있어 인센티

브가 발생하도록 고안

- 개인의 역량개발이 조직의 성과 개선과 

목적 달성에 유익함을 부각

지식ㆍ전문성 

전수

- 외국인 전문가가 수원국에 고용되어 

필요한 기능 수행

- 외국인 전문가가 현지 직원을 훈련시키거

나, 조직간 결연(twinning)이나 멘토링 

등의 활동 추진

사업수행 관련

- 공여국이 제공한 사업팀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공여국의 행정제도 

사용

- 공여국이 재원을 제공하되, 현지인을 포

함하는 사업팀이 현지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공여국 제도

의 개선 추구

조달방안

- 공여국 기관이 수원국 정부를 대신하여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해외로부터 

조달

- 투명하고 신뢰가능하며, 수요에 민감하고 

국가제도를 이용하는 조달절차 수립 지원

자료: UNDP(2009), p. 6을 토대로 저자 번역 및 정리.

표 3-1. UNDP의 역량개발 접근법 

Knowledge, Innovation and Capacity Group의 역량개발 활동은 크게 4 

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최첨단의 전문 지식과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검토 

및 시도되어 가용성을 갖추도록 혁신을 추구하고, 둘째,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기후복원력 있는 개발 역량을 도모한다. 셋째, 

UNDP 안팎에서 지식 및 정보의 공유와 관리를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결과기반 관리법과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여 UNDP와 협력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과 에너지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Environment and Energy Group은 

원칙적으로 전 프로그램 범주에서 역량개발을 범분야적 포함 요소로 다루

는 동시에 일부 사업에서 저탄소 개발이나, 정책 등에 특화한 역량개발을 

추진한다.18) 기구 내 역량개발 관련 담당자들의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18) 3절 사업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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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UNDP는 조직 안팎의 역량 관련 실무자 간 협의체이자 포럼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UN Teamwork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와 사업 추진

에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19)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1) 지원원칙

UNDP에서 역량개발의 전반적인 활동을 주관하는 Knowledge, Innovation 

and Capacity Group은 역량개발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개발하여 각 사업부

서가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환경ㆍ기후변화를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역량개발 지침서와 사례연구, 역량개발ㆍ평가ㆍ적용 실행지침

서(practice notes), 역량개발 전략ㆍ적용 콘셉트노트(concept notes) 등이 

포함된다(표 3-2 참고).20)

UNDP는 역량개발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동기의식(motivation), 장기적 절차로서 역량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포괄적인 시각, 단순한 기술전수ㆍ연수로부터의 탈피, 기존 

국가제도 활용, 현지조건에 적응, 상위범주 요소 개선과 연계, 변수 발생 

예측, 역량개발의 체계적인 검토를 강조하였다(글상자 3-1 참고). 이와 같은 

역량개발 추진의 기본 원칙은 단계별 역량개발 과정에 포함되어 추구된다.

19) UNDP KICG 담당자 면담(2013. 9. 3).

20) UNDP(200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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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및 
도구모음

• UNDP Capacity Assessment User’s Guide and Supporting Tool
• A Review of Selected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ies

• UNDP Procurement Capacity Assessment User’s Guide and Supporting Tool
• Guide on UNDP’s Role in a Changing Aid Environment: Direct Budget Support, 

SWAps & Basket Funds

• Leadership for Human Development

• Toolkit on Localizing the MDGs

• Toolkit on Private Sector Development

• UNDP-LEAD Leadership Modules

• Resource Catalogue on Measuring Capacities: An Illustrative Guide to Benchmarks 

and Indicators

• Resource Catalogue on Capacity Development

• Manual for a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mulation

• CSO Capacity Assessment Tools

• Applying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이론 및 
사례연구

• Capacity for Development: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 Developing Capacity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 Ownership,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 Can We Do Better for Capacity 

Development?

• Action Brief on Brain Gain
• Action Brief on Ethics and Values in Civil Service Reforms

• Action Brief on Capacities for Integrated Local Development

• Action Brief on Non-Monetary Motivators for Civil Service

• Action Brief on Supporting Local Service Delivery Capacities
• Action Brief on Training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 Action Brief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the use of external 
experts

실행지침서

역량개발ㆍ
평가

• Practice Note on Capacity Development

• Practice Note on Capacity Assessment

역량개발 
적용

• Practice Note on Supporting Capacities for Integrated Local Development
• Practice Note on Capacity Development during Periods of Transition

콘셉트
노트

역량개발 
대응 관련

• Institutional Reform and Change Management: Managing Change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 Incentive Systems: Incentives, Motivation and Development Performance

• Leadership Development: Leading Transformations at the Local Level

• Knowledge Services and Learning
• Mutual Accountability Mechanisms: Accountability, Voice and 

Responsiveness

• Multi-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es

역량개발 
적용 관련

• Capacity Development and Aid Management

• Procurement Capacities

자료: UNDP(2009), pp. 51-52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 UNDP 역량개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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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 주인의식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동기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권력관계, 사고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

- 역량개발을 장기적 절차로 인식하고, 외부의 개입을 통한 단기성과와 내부로부터 창출되는 

장기성과를 결합하여 추구할 것.

-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기반환경과 조직 및 개인을 연결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

- 단순한 개인의 기술전수ㆍ연수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변화와 리더십, 역량강화 및 공공의 

참여를 추구할 것.

- 국가 계획이나 보유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를 활용할 것. 국가 제도가 취약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강화를 추구할 것.

- 현지 조건에 적응을 요하며, 일괄적인 청사진은 없음에 주의할 것.

- 교육, 임금구조, 공공서비스 등 보다 큰 범주의 개선과 연결할 것. 

- 사업 고안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의 발생을 고려할 것.

- 모범사례, 양적ㆍ질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

자료: UNDP(2008a), p. 7.

글상자 3-1. UNDP 역량개발 추진의 기본원칙

역량개발 추진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역량 현황과 수요 평가, 프

로그램 구성, 이행, 평가의 5개 단계로 이루어진다.21) UNDP는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정책 자문ㆍ분석과 사업구성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며, 따라서 수원국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 개선 의지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그 밖에 이해당사자 간 역량개발 추진에 따라 역할 및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외부의 협력자들에게 역량개발을 

위해 기존의 현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둘째, 역량 현황과 수요 

평가 과정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

21) UNDP(2008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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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관점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역량개발 활동계획 수립에 질적ㆍ양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검토하고 수요를 평가한다. 이 단계는 다시 역량평가의 설계와 

역량평가 수행, 결과 분석의 세분화된 절차로 나뉘며, 목표로 하는 역량에 

비추어 현지의 보유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분석한다.

1단계:

이해당사자

들의 참여

2단계:

역량현황

및 수요

평가

3단계:

역량개발 프
로그램 구성

4단계:

역량개발
사업 이행

5단계:

역량개발
평가

역량개발
추친 과정

자료: UNDP(2009), p. 21.

그림 3-1. 역량개발의 과정

다음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는 제도적 구성(institutional 

arrangements)과 리더십(leadership), 지식(knowledge), 책무성(accountability)

을 4개의 핵심 역량요소로 꼽고, 앞서 수행한 역량 평가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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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환경과 조직ㆍ단체, 그리고 개인의 세 범주에서 핵심요소들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22) 이 단계에서는 현지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국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특히 중요하다. 

성과 도출에 비교적 장시간이 걸리는 역량개발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UNDP 지침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1년 이하의 최단기 사업 요소와 

1년 이상의 중ㆍ장기 사업을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을 강조한다.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역량개발 방안을 추진한

다. 이 단계에서는 수원국 주인의식과 공여국의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현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된다. 여기

에서 현지 제도는 개발 계획이나 전략뿐만 아니라 사업의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제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재원의 증대뿐만 아니라 효과나 효율성 등의 실행력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추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특징

UNDP의 역량관련 활동은 크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역량개발 

사업과 역량개발 관련 지침서, 사례연구, 도구모음 등의 자료를 개발하는 

지식정보 연구 및 공유 활동으로 구분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현재 UNDP 역량개발 논의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기술역량에서 벗어난 협력 역량(collaborative capacity)이 주목받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고, 현지

조건에 적용이 가능한 역량개발 활동을 추구하며, 적합한 출구전략을 세움

22) UNDP(2009),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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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역량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에 기초한 변화이기도 하며, UNDP는 이에 따라 현재 개도국의 

참여, 전략적 기획 및 설계, 양질의 사업추진(quality assurance)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23)

한편 역량개발 지침서에서는 역량개발 지원활동을 단기와 중ㆍ장기 패키

지로 구분하였다. 경제ㆍ식량ㆍ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활동은 역량개발 패

키지에서 단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UNDP는 이와 같은 활동에서 사업

의 전달성과 인센티브 제도, 조달시스템, 인적자원 트레이닝, 역량 평가 

등 비교적 구체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조언한다.24) 반면 MDGs 달성을 

위한 중ㆍ장기적 역량개발 패키지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과 국가개발전략 

수립,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 등 중장기적인 제도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다. 사업 사례

Environment and Energy Group이 추진 중인 환경ㆍ기후변화 역량사업 

중 Low Emission Capacity Building Programme(이하 LECBP)은 국제사

회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도에 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2011년 EU와 독일 BMU, 호주 원조청(AusAid)의 참여로 시작

되었으며, 초기 15개국을 대상으로 하다가 현재 25개국까지 그 대상이 늘어

났다.

23) UNDP LECBP 담당자 면담(2013. 9. 4).

24) UNDP(200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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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BP의 활동은 크게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시스템 구축, NAMAs 

작성, LEDS 수립, MRV 제도 구축, 특정 민간 산업분야의 감축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개도국이 저탄소개

발전략을 포함하는 국가감축활동을 고안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25) 수원국 주도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 사업은 역량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준비단계(preparation phase)에 역점을 두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한다.26) 

최근에는 저탄소개발 전문 센터를 지역별(6개)ㆍ분야별(3개)로 설립하여 

목표 개도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요소를 추가하고, 현재 

저탄소 및 개발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기관 컨소시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27) 선정된 기관은 지식정보센터(knowledge centre)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UNDP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적응 프로그램(Africa Adaptation Programme, 이하 

AAP)은 2008년 시작되어 2012년 종료된 UNDP의 플래그십 활동으로, 

UNDP와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Fund), WFP(World 

Food Programme)가 협력했으며, 일본-UNDP 아프리카 기후변화 파트너

십(Japan-UNDP Joint Framework for Building Partnership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Africa)에 의해 일본 정부가 9,210만 달러를 공여하였

25) UNDP(2011b).

26) UNDP LECBP 담당자 면담(2013. 9. 4).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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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AAP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도국의 지식정보 활용 

및 전략적 정책수립 역량을 제고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UNDP는 20여 

개 아프리카 대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

을 고안 및 실행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후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을 

지원하였다. 

AAP는 장기적으로 기후복원력 있는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 관리 역량, 제도구축과 리더십 역량, 분석과 실행 역량, 지식관리 역량, 

혁신재원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역량개발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29)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기 국가계획 역량과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프레임워

크와 리더십을 구축하고, 우선순위 산업분야에 기후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에 소요되는 비용

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기회를 국가 

및 준국가 개발 절차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EEG가 독립 사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역량개발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Knowledge, Innovation and Capacity Group은 UNDP EEG 및 기타 

다자기구 및 수원국 기구와 협력하여 환경ㆍ기후변화와 관련된 실행 역량

을 제고하는 데에 힘쓴다. 사업 실행 역량에는 인적자원 관리, 조달 역량 

등이 포함되며, KICG는 개별 사업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도구모음(tools and toolkits)을 제작하고(표 3-2의 지침서 및 도구모음 자료 

참고),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의 개선을 추구한다. 도구 및 도구모

28) UNDP(2013), p. 8.

29) UNDP(2011a), pp.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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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서(generic guide)와 

공공 조달역량, 역량평가 등의 특정 주제에 대한 안내서(specific guidance)

를 포함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지침서인 경우, 주제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채점 또는 보유여부 표기 

등을 통해 적격여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국가이행기구 승인조건 자가평가 도

구(self-assessment tool)가 이와 같은 도구이다. 개도국 담당자는 이 체크

리스트를 검토하여 역량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요구되는 기준조건을 구

비할 수 있다. KICG는 이 외에도 기후변화 기금에 대한 접근, 사업 이행, 

MRV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기후변화 재원 능력배양 사업을 현재 계획 

중에 있다.30) 

그 밖에도 UNDP는 독일, 덴마크 등의 선진공여국과 GEF 등으로부터 

기금을 수탁하여 다수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거 GEF와 UNDP가 협력하

여 추진한 국가역량자가평가(NCSA: National Capacity Self-Assessment)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Cross-cutting Capacity Development Program이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30) UNDP KICG 담당자 면담(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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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

가. 개요

현재 세계은행그룹의 환경ㆍ기후변화 관련 역량활동은 크게 국제부흥개

발은행(IBRD)의 기후변화 정책 사업과, 세계은행연구소(WBI)의 역량 담

당부서와 기후변화 담당부서가 추진하는 연구 및 경험전수 활동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풍부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역량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역량개발을 사업의 범분야적인 요소로 포함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역량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주목하여 결과중심적인(results- 

oriented) 활동을 추구한다. 세계은행 조직에서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는 

WBI는 역량개발 결과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각 사업 추진에 지침으

로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국제부흥개발은행 기후변화 담당부서에

서는 기후변화를 위한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지원

하는 등 사업의 구체화 경향이 나타난다.

당초 세계은행의 파일럿사업으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기구로서 주요 환

경 협약의 재정 매커니즘을 운영하는 지구환경금융(GEF) 또한 1990년대 초반

부터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역량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역량개발을 중점 사업분야(focal area)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

다(글상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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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의 주제를 담당하는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이사회는 1999년 5월, 역량개발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활동이 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UNDPㆍUNEP와의 협력을 통해 역량개발 이니셔티브(CDI: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를 추진하였다. 2000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진행된 CDI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국가 단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역량개발 수요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과거 또는 현재의 국가 역량개발

노력을 검토하여 적절히 지원을 제공하고, GEF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후 체계적 역량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을 강조한 베이징선언과 역량구축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된 2002년 WSSD의 결정사항 등으로 인해 역량이 계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1년

종료된 CDI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환경 역량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국가역량자가평가(National Capacity Self-Assessment) 사업이 시작되

었다. GEF는 NCSA 검토를 통해 개도국이 스스로 역량수요를 파악하고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152여개 개도국이 스스로 역량평가를 수행하고 유엔 환경협약(생물다양

성, 사막화방지, 기후변화) 목표 이행을 위한 역량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었다. GEF는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Capacity Building)을 승인하여 역량관련 지원원칙과 GEF 재원의 체계화에 기초를

제공했다. 현재는 역량개발을 GEF 5기 범분야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 사업영역에 역량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효과적 역량구축 추구를 위한 원칙

1. 수원국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따를 것

2. 다자간의 협의와 결정절차를 따를 것

3. 자가수요평가에 따라 역량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4. 역량구축에 총체적인 접근을 취할 것

5. 보다 넓은 지속가능개발 노력에 역량구축을 포함할 것

6.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

7. 역량구축활동의 역동적인 특징을 고수할 것

8. 경험으로 습득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

9. 프로그램식 접근법과 프로젝트식 접근법을 복합하여 활용할 것

10. 절차식 접근법과 결과식 접근법을 복합하여 활용할 것

11. 지역적 접근법을 추구할 것

자료: GEF(2001); GEF(2003)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3-2. GEF의 역량개발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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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1) 지원원칙

세계은행은 대규모 사업경험을 통해 역량개발과 그 성과에 관한 정의, 

역량과 관련된 일관적 개념체계, 그리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부재가 부진

한 역량개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였다. WBI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역량개발 성과체계 지침(Capacity Development Results Framework, 이하 

CDRF)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해답을 제시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의 확인, 설계,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추구하였다.31) 세계은행은 사업의 구성과 정의, 사업 평가 

등의 전반적인 역량개발의 추진에 이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CDRF가 언급하는 역량개발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32) 먼저 

특정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의 합의와 지도층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도국이 수립할 

구체적인 개발목표는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추가적

인 개발목표와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역량개발지원팀은 현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이 선정한 개발목표를 검토하고 지원한다.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추구 및 자원의 효과적ㆍ효율

적 사용 도모에는 사회ㆍ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도구의 효율성,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33) 이상의 요소는 변화추구

31)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p. 50.

32) Otoo, Agapitova, and Behrens(2009), pp. 10-11.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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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의 개선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각 주체와 현지당사자들은 

목적과 방법, 도구 등을 학습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을 배양하며, 합의와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추구하며, 정책 및 전략을 구성하

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CDRF의 주요 구성이다. 

[그림 3-2]는 이와 같은 CDRF의 주요 요소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은 각 요소의 정의와 함께 사회ㆍ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

도구의 효율성, 그리고 조직구성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세계은행의 역량개발 사업담당자

가 수원국의 역량현황 및 사업결과 평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징

과거의 세계은행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역량 지원사업은 WBI에서 추진

한 연구 및 연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은행의 환경ㆍ기후

변화 관련 역량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정보ㆍ지식의 공유, 전파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은행 이외의 기타 개발협력 기구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단순한 ‘지식은행’이 아닌 ‘해결책은

행’으로 역할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4) 세계은행은 현재 

WBI의 연수ㆍ교육, e-learning 등의 지식정보 기반 사업 및 자문활동과, 

IBRD의 기후변화 사업 부서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 제공자 역할에서 탈피하고, 보다 많은 대상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역할수행을 도모한다.

34) WBI 담당자 면담(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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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달설을 위한 역량

수원국 주인의식, 효과성, 자원의 효율적 사용

변화추구 주체들이 주도하는 변화 과정(순환)

학습결과

개별황동

사회·정치적 환경의
우호성

- 개발 목표에 대한 지도자
들의 의지

- 개발 목표와 사회규범·
 가치의 부합성

- 이해당사자들의 개발목표
관련 결정 참여

- 이해당사자들의 개발목표
관련 발언권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제공

- 개발목표와 이해 당사자의
권리·책임을 정의하는 정
책도구의 명료성

- 위의 개발목표 정의를
위한 정책도구와 기타 개발
목표를 위한 정책도구의
일관성

- 정책도구를 통한 준수·
이행 인센티브 제공

- 정책도구 이행에 있어
행정적 용이성

-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로부터 정책도구의
자율성

- 다양한 개발목표 상황
추구를 위한 정책도구의
융통성

- 부패, 지대추구 등의
악영향에 대한 정책도구의
저항성

1. 인식의 제고, 2. 기술의 향상, 3. 합의/팀워크의 개선,
4. 협력/네트워크의 배양, 5. 정책/전략의 구성, 6. 전략/계획의 이행

학습 목표, 방법 , 형식, 도구

- 개발목표에 대한 미션의
명료성

- 개발목표 달성에 직접
연계되는 결과 성취

- 개발목표와 관련된 성과
생산을 위한 운영 효율성

- 재정적 실행가능성과
정직성

- 이해당사자의 적극성
- 변화를 기대하고 대응하는

적응력

정책도구의 효율성

조직구성의 효율성

자료: Otoo, Agapitova, and Behrens(2009), p. 19.

그림 3-2. WBI의 역량개발 결과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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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사례

세계은행, 특히 IBRD의 기후변화 및 환경 역량관련 활동은 크게 정책ㆍ

제도적 기반 구축,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의 정책ㆍ제도 개선 및 환경조성, 

신규 기후재원 조성과 접근법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35)

첫째,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재원 관련 정책ㆍ제도적 기반 구축 

활동은 개발사업 목표수립 지원, 기후관련 공공재정 및 제도 검토서

(CPEIRs) 작성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재원ㆍ정책 

담당부서는 베트남,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저탄소 및 기후복원력 있는 개발

사업 목표 수립을 지원한 바 있으며, 모로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기후관

련 공공재정 및 제도 검토서 작성을 돕기도 했다.

둘째,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제고를 도모한다.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추구되는데, IT를 활용하는 Climate Finance Options(CFO) 플랫폼이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CFO는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UNDP와 세계은행이 협력하여 구축한 데

이터베이스로 기후변화 관련 재원과 활용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 온라인 

정보보관소이다. 이용자는 이 플랫폼에 접속하여 조건별로 기후변화 재원

을 검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후 관련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도국 담당자 조건별(표 3-3 참고)로 기후관련 재원을 검색하여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35) 세계은행 기후재원ㆍ정책부서 담당자 면담(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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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종류 사업 분야 기금 성격

Carbon finance

Co-financing

Debt

End-user payment

Equity

Grant

In-kind

Interest rate subsidy

Lease financing

Loan

Loan guarantee

ODA

Other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Risk management

Structured financing

Technical assistance

농업

CCS(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후복원력

해안지역관리

재해위험감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수산업

산림업

연료전환

메탄가스

산업

기반산업

저탄소

재료효율성

광산업

천연자원관리

인구 및 거주지

REDD+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관광업

운송

도시문제

폐기물관리

수자원

수자원효율성

양자

다자

재단 및 박애주의 기금

민간

주: 기후적응, 기후감축, 역량개발, 기술의 집중 분야별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자료: CFO 웹사이트(http://climatefinanceoptions.org, 검색일: 2013. 9. 12).

표 3-3. Climate Finance Options의 검색분야 구분

셋째, 신규 재원도구와 방법론, 접근법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역량을 

돕는 사업으로는 Partnership on Market Readiness(PMR), Carbon Initiative 

for Development(Ci-Dev), Climate-smart Planning Platform(CPP)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PMR 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이 시장기반 

접근법과 탄소가격제 등 다양한 감축 도구를 시범적으로 기획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부 담당자 및 기타 참여당사자를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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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12개국) 참관국(4개국) 참여국(16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요르단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태국

페루

자료: PMR(2013), p. 2를 토대로 저자 정리.

표 3-4. PMR 참여국과 공여국, 참관국 목록

모아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회합의 요소와 정보공유 및 자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을 가지고 있다. [표 3-4]는 참여국과 공여국, 참관국을 나열한 목록이다.

Carbon Initiative for Development(Ci-Dev)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SE4ALL(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36) 최빈국의 

CDM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2,300만 달러 규모의 Readiness Fund와  

5,300만 달러 규모의 Carbon Fund로 이루어지며, Readiness Fund는 개도

국의 기본역량 배양에, Carbon Fund는 개도국의 감축활동에 대한 탄소크레

디트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36) SE4ALL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인의 현대식 에너지(전기) 접근을 목표로 하는 

UN 이니셔티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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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구분 설명 도구 예시

다부문

다부문에 적용 가능하며, 포괄적인 

기후복원력과 기후변화 감축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Gateway(LEDS) Tool

- Energy Forecasting Framework and 

Emissions Consensus Tool(EFFECT) 

- Long 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LEAP) Tool 등

부문 특화
특정부문에 적용 가능하며, 주요 

절차와 서비스에 적용 가능

- Practical Evaluation Tools for Urban 

Sustainability(PETUS)

- GHG Reductions of Energy Efficiency

- Transport Emissions Evaluation Models for 

Projects(TEEMP) 등

프로젝트 

단계

특정 사업이나, 기관 또는 개별 

가정에서 climate-smart 계획을 

돕는 도구

- Financial and Cost Assessment Model(FICAM)

- Tool for Rapid Assessment of City Energy 

(TRACE) 등

데이터 

가시화

지도 또는 그래프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 GeoSpatial Toolkit

- Global Solar and Wind Atlas

-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CCKP) 등

지식공유
목적에 적합한 도구선택을 돕고, 

도구사용 방법 안내

-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Briefs and Papers

- CDM Technology and Methodology Tool 

- LEDS Transportation Work Stream Toolkit 등

자료: CPP 웹사이트(http://climatesmartplanning.org/)를 토대로 저자 정리(검색일: 2013. 9. 12).

표 3-5. CPP의 도구 검색 구성

한편 Climate-smart Planning Platform(CPP)은 개도국이 스스로 기후복

원력 있는 국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와 도구모음,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웹기반의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이 플랫폼에 접속하여 각 수요 

조건에 적합한 도구ㆍ도구모음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이 공간을 통해 지식정보와 기술지원,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도 하며, 개도국의 정책 또는 개발사업 담당자가 양질의 신뢰할 만한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기후복원력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역량구축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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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세계은행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활동을 위한 역량을 

세분화하여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개발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 MRV 제도 구축 등

- 기후변화 적응: 기상 데이터 관리, 기후변화 대응 

장기국가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제고, 

혁신적 접근법 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역량 지원

- 기후변화 관련 공공부문의 제도적 기반구축(예: 

CPEIRs 작성)

-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혁신도구 활용

자료: 저자 작성.

표 3-6. UNDP와 세계은행의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사업특징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세계은행이 

녹색성장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과 연계하여 공

동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GGGI, GIZ를 통해 독일이 재원을 제공하

였다.37)

이처럼 UNDP와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량개발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역량에 대한 정의와 체계적 접근법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각각 KICG(UNDP)와 WBI(세계은행)와 같은 

연구ㆍ자문 담당부서의 역량개발 검토를 통해 기관의 사업실행 부서에 전

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 검토한 두 기관의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사업사례는 대응 역량분야를 매우 구체화하여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3-6]은 UNDP와 세계은행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사업의 구체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37)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연구, 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포털인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
은 GGGI와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그 밖에도 OECD와 UNEP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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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 덴마크는 공통적으로 역량을 개발협력 사업에 포함되어

야 할 요소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들 공여국은 

지침서를 통해 역량에 대한 정의와 사업추진 원칙, 절차별 주요 요소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 지침을 토대로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원조현황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독일은 환경ㆍ기후변화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규모의 개발재원을 투입해왔다. 독일은 적응기금과 같은 국제 

기후기금 접근을 위한 국가이행기구 승인과 국가단위 기후기금 설립,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 다양하면서 구체화된 목적을 가진 역량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에는 독일에 견주

어 재원 투입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그 활동이 대체적으로 공공환경 

및 자원의 관리, 연구지원 등에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1. 독일

가. 개요

환경과 기후변화는 독일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분야로 독일은 2011년 

이 분야에 총 5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표 4-1 참고). 독일의 총 ODA 규모가 

1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독일의 지원

비중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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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원조 총원조액

2002 202.2 - 653.7 5,324.4

2003 596.1 - 1,090.9 6,784.2

2004 609.6 - 1,428.1 7,534.2

2005 870.0 - 1,601.5 10,082.2

2006 1,095.0 - 2,100.3 10,434.8

2007 798.2 - 2,053.4 12,290.7

2008 2,057.4 - 3,655.4 13,980.9

2009 773.1 - 3,052.5 12,079.2

2010 3,219.8 546.5 4,817.0 12,985.4

2011 3,149.4 2,263.8 5,347.2 14,093.0

주: 리우 마커(기후변화)와 환경원조 마커에 따라 ‘주요(principal)’ 또는 ‘중요(significant)’ 목적의 지원 규모를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3. 8. 13).

표 4-1. 독일의 환경 및 기후변화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독일국제개발협력공사(이하 GIZ)의 전신인 GTZ는 OECD DAC, 

UNCED 등 국제사회의 역량에 관한 정의를 모두 인용 및 수용하며, 지속가

능한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개인ㆍ조직ㆍ제도 등 여러 단계에 적합한 역량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8) 그러나 동시에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과 연수ㆍ훈련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술연수ㆍ훈련은 세미나 또는 워크숍, 자매협력 등과 같이 역량구

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39)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술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연수ㆍ훈련 활동을 

단순 사업요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포함하여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38) GTZ(2009), 재인용: GTZ(2010), p. 7.

39) GTZ(2010), p. 8.



66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이하 BMZ)는 아크라 개발원조총회(HLF3)에 

앞서 제출한 문서에서 역량을 숙련된 인력과 전문조직, 그리고 적절히 형성

된 기반환경이라고 일컬으며, 독일 개발정책은 수원국 역량개발을 지원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40) 

나. 지원 특징

1) 지원 원칙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은 개발협력에서 역량개발을 핵심 지원목표

로 설정하고, 독일의 강점분야인 기술협력에서도 개도국이 스스로 생활조

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추구하여 그들 스스로 

개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개인, 조직 및 사회의 역량개발을 

추구한다.41)

BMZ는 2008년 원조효과성을 위한 역량개발 보고서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개발을 위한 필수요건과 역량개발의 접근단계, 역량개발 

지원 원칙, 그리고 파리선언에서 언급된 5개 요소에 요구되는 공여국의 

역량요건 등을 서술하였다.42) 먼저 역량개발을 위한 필수요건은 ①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② 가시적인 수원국의 개선 이니셔티브, ③ 이러

한 개선 절차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라고 밝혔다. 또한 기반환경과 

거시 및 분야별 정책, 제도적 구조, 조직, 개인, 그리고 지리적ㆍ행정적(국가

40) BMZ(2008), p. 1.

41) BMZ 웹사이트(http://www.bmz.de/en/what_we_do/approaches/bilateral_development_
cooperation/approaches/technical_cooperation/index.html, 검색일: 2013. 8. 8).

42) BMZ(200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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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역적, 소지역적) 단계로 역량개발의 접근 단계를 구분하며, 이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단계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역량개발

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역량개발 추진을 위해 BMZ가 밝힌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43) 첫째, 국제협력은 반드시 수원

국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고 수원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모든 변화

는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효과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및 

대변자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역량개발에 대한 외부참여자들은 역량개발

에 정치적 측면이 존재함을 고려하고 단순하게 기술적 역량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표 4-2]는 독일의 역량개발 지원 원칙과 각 원칙의 

세부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원칙 1 국제협력은 반드시 수원국의 개선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함.

세부사항
- 내부의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책 결정권자 등의 당사자 역량개발 지원

- 파리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협력과 공동책임을 강조하며 추진되어야 함.

- 수원국 주인의식과 제도 및 구조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원국 제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것

원칙 2 공여국은 수원국의 수요를 고려하고 수원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함.

세부사항

- 수원국의 기존 역량과 역량관련 사업을 외부지원의 시작점으로 삼아 이에 적합하고 유동적

이며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

- 수원국 실정에 관한 배경지식은 수요에 입각한 역량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건임.

- 이는 현지에의 경험, 신뢰관계 구축, 정책대화 및 장기적 절차개선에의 참여 등을 통해 

구축이 가능함.

표 4-2. 독일의 역량개발 지원 원칙

43) BMZ(2008),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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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효과적인 변화추진을 위해 변화의 주체 및 이를 이끌 수 있는 대변자를 모색해야 함.

세부사항

- 변화의 주체 및 대변자는 개인, 단체, 공식 및 비공식 범주를 모두 포함함.

- 정치적 정책수립구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분야 당사자, 그리고 각기 다른 당사자 

간의 연관성 또한 고려해야 함.

- 특히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낮은 경우 기타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음.

원칙 4
외부 개입자들은 역량개발의 정치적 측면을 또한 고려하여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

는 오류를 방지할 것.

세부사항

- 수원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거버넌스 및 인센티브 구조에도 관심

을 기울일 것

- 개별 요소에만 관심을 기울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등한시한 과거의 실패에 주목할 것

- 역량개발 지원에는 통합적ㆍ포괄적인 시각이 요구됨.

자료: BMZ(2008), pp. 3-4를 저자 요약 및 정리.

표 4-2. 계속

2) 특징

전통적으로 기술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

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이러한 기술

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개발, 역량구축에 관심을 쏟아 왔다. 독일은 비교

적 이른 시기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는데, 

2002년에 Carl Duisburg Society(CDG)와 독일 국제개발재단(DSE)이 통

합되며 역량개발을 전담하는 기관(InWEnt: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Germany)이 설립된 바 있다. 

2002년 설립된 InWEnt는 인적자원 개발과 고급 트레이닝 및 당사자 간의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BMZ 및 EU와 세계은행, IMF, WTO, 

UN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파리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서 개발을 위한 역량이 주목받기 이전부터 독일 InWEnt는 개발과 역량에 

관련된 연구, 지식정보 공유 워크숍 개최 등으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

으며,44) 2011년 GIZ에 통합되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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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에 관한 독일의 문서들은 대부분 독일이 개발협력 추진 초기부

터 역량개발에 집중해왔음을 언급하며 역량강화에 대한 독일의 전통을 강

조한다.46)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경험축적을 바탕으로 환경ㆍ기후

변화 분야에 관한 독일의 역량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여타 선진공여국에 견주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타 공여

국들이 아직까지 정부 체제 구축 또는 관리 역량 등 제도적 역량구축에 

집중하며 2000년대 이전의 역량지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환경과 관련된 지역 및 소지역 조직의 사업수행 역량, 

보험체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등 다양한 주제의 역량개발 활동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후재원 관련 활동은 

각 개도국의 현황에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독일의 대표적인 역량개발 프로

그램 중 하나이다. 

독일 환경관련 역량지원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 대부분이 독일 내 다수 

기관의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자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독일이 추진하는 환경 역량지원 사업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기금의 조달 

및 투명한 운영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44) BMZ 웹사이트 (http://www.bmz.de/en/what_we_do/approaches/bilateral_development_ 
cooperation/players/selection/inwent/index.html, 검색일: 2013. 8. 12).

45) 2011년 1월 1일부로 InWEnt와 DED(Deutscher Entwicklungsdienst, German Development 
Service),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erman Technical 
Cooperation)의 대대적 통합이 이루어져 GI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Agency for Intenational Cooperation)가 설립되었다.

46) BMZ(2008); GTZ(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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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 등에 나타난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지원활동은 기후변화 정책

수립 역량에서부터 CDM 역량, 기후변화 대응 보험 활용 역량, 기금 접근성 

역량까지 그 주제가 매우 구체적이다.47)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환경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독일의 양자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은 주로 GIZ와 BMZ, BMU의 주도로, 개별 사업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독일 정부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UNDP 

등을 통한 다자지원 또한 활발히 추진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개도국의 주체 

또한 단일 주체보다는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중적(multi-focal) 

접근법을 취한다.

예컨대 2009년부터 가나에서 추진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 보험 

사업은 BMU의 재원으로 GIZ가 실행하였으며, 지수형 보험 상품의 개발과 

실행 방안 연구, 기존 규제 및 제도 등에 선진기술을 활용한 정보 융합에 

중점을 두었다.48) 이 사업에서 독일은 개도국이 역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보험 사업은 비교적 높은 리스크로 

인해 다자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나, GIZ는 보유하고 있

는 현지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자지원의 형태로 국가보험위원회, 

재정경제기획부, 기상청 등 가나의 보험 규제감독 기구 및 기후관련 기관과 

47) Government of Germany(2009); OECD(2010b).

48) GIZ 웹사이트(http://www.giz.de/en/worldwide/19392.html, 검색일: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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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추구하여 현지 보험 분야의 제도적 역량구축을 추진하였다.

한편 독일은 양자지원의 형태로 기후관련 정책자문 활동을 활발히 추구

하고 있는데, GIZ가 BMZ로부터 수탁하여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제언 활동(PAKLIM)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PAKLIM은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 자문과 요구 역량을 지원한 활동이며, GIZ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

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기금이 UNFCCC 적응기금의 국가이행기구 승인

을 받는 데에 필요한 역량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49) PAKLIM 사업은 

UNFCCC 당사국총회에 제출된 유럽 당사국의 역량개발 활동 보고서에서

도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4-3]에 나타나 있다. 

그 밖에도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튀니지 CDM 역량구축 사업은 BMZ와 

GTZ가 협력한 사례로 튀니지의 CDM 시장 진입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50) 이 사업을 통해 독일은 튀니지에 CDM 전담조직 

구성과 CDM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로 튀니지

의 CDM 사업 수가 26건으로 증가하였다.

독일이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주제 중 개도국의 기후

재원 관련 활발한 역량 지원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개도국의 기후재

원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들의 국제 기후기금 접근 및 활용 

계획수립, 기금 관리, 기금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전략수립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예컨대 GIZ의 지원을 통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기

후변화 관련 국가기금이 설립되고 운영된 바 있다.51) 독일은 개도국이 적응

49) GIZ(2011), p. 3.

50) Government of German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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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내용

튀니지 CDM 

역량구축 

사업(2006~)

사업 목적:

- 튀니지의 CDM 시장 진입을 위한 조직ㆍ제도적 역량구축 지원 

참여기관: BMZ, GTZ

포함 활동:

- 국가 CDM 조직 구성, CDM 사업제안서 평가 등의 활동 포함

사업 성과:

- 당초 두 건에 불과하였던 승인 사업 수가 26개로 증가

- 총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약 4,600만 톤

가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혁신 

보험상품

(2009~2013년)

사업 목적:

- 규제감독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가나의 보험관련 역량 강화 추구

- 가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ㆍ경제 비용과 위험을 다룰 수 있도록 함.

참여기관: 국가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 

재정경제기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가나 

기상청(Ghana Meteorological Agency)

포함 활동: 

- 당사자 및 제도 역량과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가나 보험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 지수형 보험 등의 개발 및 실행 방안, 기존 규제ㆍ제도ㆍ프레임워크에 혁신정보 

융합 방안 검토 등

인도네시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자문 

활동(PAKLIM, 

2009~2016년)

사업 목적:

- 국가정책, 도시지역, 산업분야 등의 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축ㆍ적응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정책자문 및 역량구축 지원

참여기관: GIZ

포함 활동: 

- (적응)인도네시아 환경부를 지원하여 지역단계의 적응활동 지침서 수립으로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추구

- (적응)전문가의 협업으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여 정부기관의 기후 취약성 분석 

능력 및 현지 정부를 위한 적응방안 모색 추진

- (감축)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는 기후변화 전략 수립 

지원

- (감축)NAMA와 같은 통일된 모니터링 시스템 역량 구축

-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정의된 성과기반 지표를 통해 역량구축 활동의 효과성 평가

직접적 접근

(NIEs 승인) 

지원사업

사업 목적:

- UNFCCC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개도국 기금 직접접근 방식 활용을 위해 

개도국 기관의 국가이행기구(NIEs) 승인에 필요한 역량배양 지원

추진기관: GIZ

자료: UNFCCC(2013); Government of Germany(2009); OECD(2010b)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3. 독일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사업

기금(Adaptation Fund)의 직접적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이행

기구(NIEs) 승인을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52)

51) GIZ(2011).

52) GIZ(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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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금의 국가이행기구 승인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제고 사업경험을 

토대로 최근 독일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관련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UNFCCC 당사국총회의 결의로 설립

이 결정된 GCF는 저탄소ㆍ기후복원력 있는 개발을 추구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참여 개도국에 대해 매우 

높은 국제 환경 및 사회적 기준과 신탁기준을 요구한다. 이에 독일은 Green 

Climate Fund Readiness Programme(글상자 4-1 참고)을 개시하여 GCF에 

대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이 활동은 BMU 주도로 UNEP, 

UNDP,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등을 실행주체로 하는 부분과, 

BMZ 주도의 GIZ와 독일개발은행(이하 KfW)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53) 

이 프로그램은 직접 및 국제 접근을 위한 개도국 기후재원 관련기관의 역량

강화, 기후재원을 이용하는 사업의 파이프라인 단계 개발 지원, 그리고 기후 

적응 및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54)

□ 목적

 - GCF는 저탄소ㆍ기후복원력 있는 개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개도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국제 환경ㆍ사회적 기준 및 수탁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글상자 4-1. GCF Readiness Programme

53) BMZ, GIZ, KfW(n.d.).

54) BMZ, B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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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요소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개도국의 현황(도전과제, 장애물)을 파악하여 기금의 효율적

활용 도모

 - 구체적인 성취단계와 성과물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기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기후변화 기금의 접근, 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수원국 기구와 협력을 추구함.

   o 환경부, 재정부, 에너지부, 개발기획부, 지역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 국가 및 

국제기금의 수탁기준을 담당하는 기관 등

□ 참여 주체

 - BMZ는 GIZ와 KfW 개발은행을 실행주체로 선정, 2천만 유로 위탁

 - BMU는 UNEP, UNDP, WRI를 실행주체로 선정, 2천만 유로 위탁

□ BMZ 담당 영역

 - 개도국이 성과기반의 기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도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도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함.

 - 각국에 개별화된 장기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 패키지 제공

 - 해당국 정부가 지명하는 경우 직접접근이나 국제접근을 위한 승인을 위해 기관을 지원할

수도 있음. 

- GIZ의 활동(GCFit)은 크게 ①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기관의 제도적 지원, ② 국가별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지원, ③ 지식ㆍ경험의 공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국가 기후변화 기관 지원: 개도국 기후변화 금융 기관의 기금에 대한 직접접근 및 국제접근

승인절차 지원

   o 국가별 기후정책 지원: 기후복원력 있는 저탄소 개발 방안(NAMAs, NAPs) 수립에 대한 

정책 자문

   o 지식 공유: 국제적 범주에서 기후재원 관련 지식정보와 경험 공유

- GIZ의 활동은 과거 20여 개의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 개도국의 기후재원 관련 전문성 

구축,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과 일관적 국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GIZ Ready for Climate Finance 접근법을 활용함.

  - GIZ의 Ready for Climate Finance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함.

   o 기획, 프로그래밍, 조율 활동

   o 국제 기후재원에의 접근

   o 적합한 기금 거버넌스와 투명성 확립

   o 기금의 관리 및 실행

   o 민간 부문의 참여

 - KfW의 활동은 ① 직접접근 및 국제접근을 위한 개발은행 역량개발, ②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및 투자계획 개발을 포함함.

글상자 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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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개발은행 역량개발: 국가 개발은행 또는 금융 중개기관이 이행주체로 선정되는 경우 수탁기

준,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역량개발 지원

   o 사업 계획단계 역량개발: 사업의 파이프라인 단계 작업에 해당하는 투자장벽 분석, 기술ㆍ
금융ㆍ경제 자문서비스, 유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지원

□ BMU 담당 영역

 - UNEP, UNDP, WRI 및 기타 다자개발기구가 추진하는 이 활동은 6개 국가(최대 10개)에 

우선 집중하여 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역정부, 금융기관, 저탄소기술자와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추구함.

 - 개도국의 직간접적 경로를 통한 GCF 접근, 기후관련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국가 내 모니터링

및 추적 제도 구축,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도출 등을 지원함.

자료: GIZ(n.d.), “GIZ’s Global GCF Readiness Programme: GCFit”; BMZ & BMU(n.d.), “Green Climate Fund
Readiness Programme”; BMZ, GIZ, KfW(n.d.), “Green Climate Fund Readiness Programme” 브로셔를

토대로 저자 요약 및 정리.

글상자 4-1. 계속

한편 BMU가 주관하는 국제기후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는 환경ㆍ기후변화 역량 관련 양자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이니셔

티브를 통해 독일은 필리핀, 태국, 남아공,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과 관련된 다수의 역량구축 사업을 추진하였

다. BMU는 2008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보호 활동을 위해 재원을 제공

(연간 1억 2,000만 유로)해왔으며, GIZ 등의 이행기관은 기후 정책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개발계획 등의 이행을 지원하였다.55) 

사업의 재원구조에서도 혁신방안을 시도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획득한 배

출권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재원을 보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그림 4-1 참고). 

55) UNFCCC(201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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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1억 2,000만
유로
(연간)

2,420만
유로

(2011년)
BMU 국제기후

이니셔티브
에너지·기후

펀드

배출권·경매
수입

자료: BMU(20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 국제기후 이니셔티브의 재원 구조

2009년 독일이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에

너지 공급을 위한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자연서식지 

및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과 함께 정책입안자들의 역량구축 및 제언제공을 

중점 사업영역으로 꼽았다. 2012년 9월 발행된 BMU의 자료에는 ‘정책입

안자의 역량구축 및 이들에 대한 제언제공’이 삭제되고 ‘생물다양성 보전’

이 추가되는 대신 역량관련 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개도국

의 감축 MRV 추진, NAMAs 작성, LEDS 수립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56) 이러한 변화에는 2000년대 이후 일어난 역량개발의 개념 확대, 즉 

단순한 제도적 역량에의 집중에서 모든 분야ㆍ주체의 수행능력 증대로의 

역량관련 개념 발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MU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 2008년 수립 이후 2013년 3월까지 약 

80억 3,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330여 개의 사업에 기후관련 역량을 포괄적

으로 반영하는 활동을 추구하였다.57) 

56) BMU(2012).

57) BM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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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독일은 UNDP가 추진하는 LECBP,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PMR 등의 환경ㆍ기후변화 역량관련 다자협력기금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58)

2. 덴마크

가. 개요

덴마크 정부는 우선순위와 집중분야 설정, 그리고 효과성을 개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개발원조와 환경원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도별 개도국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대개도국 지원을 추진해 왔다.

덴마크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원칙은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다. 2009년 덴마

크 국가보고서에서는 특히 기후관련 국제 협력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문제, 그리고 저탄소경제를 위한 개발 등에 대해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언급되었다. 한편 덴마크의 에너지 관련 지원은 기존의 전통적 발전 

및 송전사업 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도외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점

차 옮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2015년까지 극빈지역에 에너지를 보급

하고 세계 에너지공급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국

제사회의 움직임과 관계가 깊다.59)

58) 제2장 국제기구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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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원조 총원조액

2002  75.68 - 203.10 1,643.24

2003  71.51 - 272.85 1,748.16

2004  99.79 - 569.39 2,037.13

2005 215.52 - 541.19 2,108.92 

2006  92.68 - 350.34 2,236.12 

2007 190.59 - 377.61 2,562.23 

2008 203.60 - 425.86 2,803.28 

2009 299.48 - 466.47 2,809.88 

2010 356.25 370.43 547.61 2,871.24 

2011 261.64 196.81 481.59 2,931.13 

주: 리우 마커(기후변화)와 환경원조 마커에 따라 ‘주요(principal)’ 또는 ‘중요(significant)’ 목적의 지원 규모를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3. 8. 13).

표 4-4. 덴마크 환경관련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덴마크 환경분야 개발협력은 2004~08년 대개도국 덴마크 환경활동 전략

을 토대로 한다. 이 전략서는 최초로 빈곤 퇴치라는 통일된 목표하에 모든 

환경관련 활동을 하나로 취합한 것이며, 개발협력에 환경을 통합하고자 

한 최초의 노력이었다.60) 이 전략서는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포함하며, 

역량구축을 통해 기후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서는 개도국이 국제환경협약의 범주 내에서 활동을 관리하고, CDM 

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009년까지 유지된 

이 전략서는 모든 양자 및 다자 지원에서 환경을 범학문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구했다. 

59)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p. 266.

60) Danida(2004),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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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덴마크는 2004년 EU와 협력하여 기후 요소를 개발협력에 통합하도

록 하는 행동계획을 도입하였는데, 이 행동계획은 기후변화 논의에 우선순

위 부여, 분야별 프로그램 내에서 기후 적응 지원,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변화 요인제어 추구, 그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개발 추진을 포함하였

다.61) 2005년 덴마크는 ‘덴마크 기후변화ㆍ개발협력 행동계획’이라는 명칭

으로 후속 계획을 마련했으며 EU 계획과 동일한 요소를 채택하였다. 

2008년 이루어진 이 행동계획 검토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개최된 역량

개발 관련 지역별 세미나 등이 지역적 범주에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통합

을 위한 역량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62) 

한편 조직과 수원국의 다양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2011년 Danida의 역량개발 지원 원칙 및 운영 지침은 2006년의 운영 

지침서를 보완 및 개선한 것으로, 지난 역량개발 활동을 되짚어보고 그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역량의 요소와 원칙, 각 사업단계에 

적합한 행동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63)

2011년의 역량개발 운영 지침은 2000년대 들어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

획 등에 의거하여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다수 공여국

이 역량개발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나,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 가능한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적 절차

를 요구하는 역량개발의 추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64) 

61) Danida(2004), p. 24.

62)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p. 267.

63) Danida(2011).

64)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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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스스로 이룩해야 하는 과제

임을 강조하였는데, 즉 역량개발 대상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되 외부 협력자

들은 부수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파리선언과의 일관성을 

나타냈다.

이 지침서는 역량개발을 매우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절차로 보고, 역량을 

기능적 또는 정치적 측면과 내부 또는 외부 측면에서 나누어 관찰하였다.65) 

즉 역량을 ① 국외 또는 조직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외부적 요소와, ② 이를 

국가 또는 조직 내에서 지속시키고 관리하는 내부적 요소, ③ 조직과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기능적 요소, 그리고 ④ 위의 조직과 

제도 안팎의 이해관계와 인센티브, 그리고 권력구조 등을 다루는 정치적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요소와 특성에 적합한 진입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량요소를 적절히 다루어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추구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66) 

Danida 지침서는 어느 정도 조성된 기반환경과, 변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비전을 “변화대비성(change 

readiness)”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즉 기반환경과 변화 관리역량, 그리고 

긍정적인 비전은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자 지속가능하

고 성공적인 역량 제고를 위해 반드시 먼저 구비되어야 할 조건인 것이다. 

65) Danida, p. 81.

66) Ibid.,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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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정치적

내재적
전략, 제도, 구조, 작업절차, 내재적 관계, 

공급자 운영, 동료, 고객 등

리더십, 도덕과 가치, 권력 배분구조, 

정보공개와 부정부패 관련 정책, 물질적 및 

비(非)물질적 인센티브, 보상과 처벌, 기득권 

문제, 갈등

외재적

법적 프레임워크, 시간적 적합성과 재원의 

적합성, 결과기반의 수행목표, 총괄기관, 

책임성에 대한 기준

정치 거버넌스와 감독, 기득권 문제, 

고객/수요자로부터의 압력, 경쟁자, 언론의 

관심, 부정부패 감시자 

자료: Danida(2011), p. 10.

표 4-5. Danida가 구분한 역량요소와 진입점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1) 지원 원칙

덴마크 역량개발사업 운영지침서(2011)는 역량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규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7)

1. 전략적 시점을 가질 것

2, 협력대상을 고려하여 시작점을 설정할 것

3. 물리적ㆍ가시적인 결과에 먼저 집중할 것

4. “협동”을 기본으로 삼을 것

5. 딜레마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

자료: Danida(2011). pp. 15-16.

글상자 4-2. Danida 역량개발의 원칙

첫째, 원조효과성을 위한 시각뿐만 아니라 전략적 개발을 위한 시각에서 

역량개발에 접근해야 한다. 역량개발은 정책의 핵심요소이며 이를 통해 

67) 이하 다섯 문단의 내용은 Danida(2011), pp. 15-16을 저자 번역 및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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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략적 

시각으로 역량개발이 특정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특정 부처의 역량만 

개발하는 데 그치거나 문제의 단발적 해결책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방지하

여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ㆍ연쇄적으로 관련분야에 전달될 수 있

도록 한다.

둘째, 협력대상의 현재 위치를 진입점으로 삼고, 그들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역량개발의 초기사업으로 선정한다. 역량개발 논의는 현재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제도와 인센티브, 이해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삼는다는 것은 

비판이나 취약점보다는 강점에 주목하면서, 현지국가를 존중하는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는 또한 현지 협력대상과 협동을 통해 역량

개발 노력이 협력대상의 정치적 의지나 인적자원 등이 갖춰져야만 지속가

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공여국과 현지 관계자의 역량개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셋째, 역량개발 논의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물리적ㆍ가시적 결과에 

집중하여 이루어짐에 유의해야 한다. 역량개발은 궁극적인 활동결과의 개

선에 집중해야 한다. 즉, 공공부문의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나 환경기준의 

준수여부와 같은 규제활동과 이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과 절차역량의 개선

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분야와 단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역량개발은 일상적인 기능에 주류화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활동

과 조직의 역량은 지도자와 관리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역량개발 논의

는 리더십과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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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역량개발 논의와 지원에 공여국간의 “협동”을 기본으로 삼는다. 

수원국의 원조의존성과 취약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여국 간의 원조분절화

는 공공부문과 관련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덴마크의 

역량개발 논의와 그 활동은 기타 공여국의 활동과 겹침이 없도록 조치된다. 

다섯째, 정책과 역량개발 목표를 조율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

한다. 개발원조는 개도국 파트너들이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어 

내거나, 공여국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개도국 파트너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

지 않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과 공여국의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때로 현실적이지 않은 역량개발 

계획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책목표를 낮추거나 여유로운 시한을 설정하여 

내생적인 역량개발 과정이 정책목표를 자연스레 따라잡도록 하는 것은 바람

직하다. 그러나 공여국과 개도국 파트너들은 단기간에 확실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역량개발의 희망목표와 기존 역량

의 차이는 역량개발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2) 특징

덴마크는 역량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

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환경ㆍ기후변화 관련 전문성과 기술이

전에 집중했다. Danida의 2011년 운영 지침은 개발협력에 관한 자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술자문서비스(Technical Advisory Service)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역량이 내생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 정책요

소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68) 따라서 개발협력의 각 단계에서 

68) Danida(2011), pp.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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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주제 세부활동

준비단계 

(preparation phase)
변화 준비성에 집중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역량을 개선하며, 역량개발에 

대한 폭넓은 비전확보 등

구성단계 

(formulation phase)

기준선 설정 및 활동 

구성 작업

현재의 역량을 파악하고 역량개발 활동을 통해 예상되는 

생산물과 내생적인 자원, 그리고 덴마크 등의 공여국 

지원을 다시 투입하여 순환시킬 수 있도록 구성

승인단계 

(appraisal phase)

주인의식과 전략, 

일관적 운영 추구

추진 활동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전략과 운

영내용이 역량개발 노력과 일치하도록 추진

실행단계

(implementation phase)
사업의 실행

변화 준비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역량개발 결과”의 

진척 정도에 집중

완료단계 

(completion phase)

덴마크 역량개발 

지원의 출구전략 확보

전략이 마련되고, 투입된 지원이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되었으며 책임감 있게 실행되었는지에 주목

자료: Danida(2011), pp. 17-29.

표 4-6. 사업 단계에 따른 Danida의 역량개발 활동

역량을 통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사업의 각 

단계에 적합한 역량개발 활동 대입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는데, [표 4-6]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덴마크의 지원 활동은 환경 및 자원관리 역량에 주력한 점이 특징적이다. 

덴마크는 1996년 발표한 환경원조 전략서에 따라 환경의 관리와 역량개발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상 개도국의 각 수준에 따른 환경 전문성과 

관리역량, 특히 토지, 자원, 집수장 등의 지속가능한 사용, 대기와 수질 

오염 대응, 산림관리, 신재생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강조해왔다.69)

덴마크 환경보호국은 1980년경부터 외부 환경관료 및 조직과의 전문성 

공유와 연수를 추진해왔는데, 중앙 환경부서 또는 동급의 중앙조직이 개발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환경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69) Lafontai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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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특정 사업이 기후변화를 지목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속가

능한 환경관리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덴마크 환경관련 행정, 모니터링 제도와 컨설팅 기술 

등이 개별 국가의 특정 환경 문제와 문화, 전통 등에 맞추어 전수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노하우 전수가 장기적 절차이며, 덴마크의 지원 이외

에 현지에서 전문가 교육과 연수를 지원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현지국가 환경보호기구의 재정비와 환경관련 행정부처에 대한 

지원을 역량개발 활동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70)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덴마크 기후ㆍ에너지 장관은 2009년에 발표한 국가보고서 서언을 통해 

덴마크를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이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개도국에 재원, 

기술 및 역량구축에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1)

1993년 덴마크 정부는 MIKA(Miljø- og Katastroferammen: 환경 재난 

기금)를 설립하여 중부 유럽 및 동유럽과 개도국에 환경 원조를 제공하였다. 

1999년 이 기구의 명칭은 MIFRESTA(Miljø-, Freds- og Stabilitetsrammen), 

즉 환경ㆍ평화ㆍ안정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까지 존속되었다.72)  

70) Lafontaine(2000), pp. 39-40.

71)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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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덴마크는 MIFRESTA 참여 국가들과 협력하여 CDM 기술이전 

사업에 주력했으며, 지난 수년간은 개도국의 CDM 역량구축과 기획을 집중 

지원했다. 

CDM 기술역량 사업 대상국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로서 감출 잠재

력을 가진 국가들로 되어있었다. 초기에는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과 협력하였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중국, 

이집트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덴마크의 CDM 프레임워크와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를 위해 필요한 친환경적 기술

과 노하우 등을 개발, 도입, 전파하기 위한 효율적 협력방안과, 역량구축과 

정보 네트워크, 트레이닝과 연구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리기구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포함한다.73) 2003년

까지 덴마크는 MIFRESTA를 통해 환경활동을 위한 재원을 구분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지원을 전체적인 개발지원 범주에 포함하고 

범분야적 접근법을 취하게 되었다. 

2012년 UNFCCC 당사국총회에 제출된 EU의 보고서에는 덴마크가 베

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기후변화 접촉창구의 역량개발을 지원한 활동

(Capacity Development for National Climate Change Focal Point)이 언급

되었다.74) 덴마크는 2007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300만 DKK의 재원

을 투입하여 베트남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Vietnam)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7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http://www.netpublikationer.dk/um/3976/html/ 
chapter19.htm, 검색일: 2013. 8. 28).

73)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pp. 141-142.

74) UNFCCC(2013).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87      

이 유관 정부부처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후변

화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부행정 및 정책의 조응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역량 강화

를 추구하였다.

한편 덴마크 기술대학교에 유치된 UNEP-Risø Centre(이하 URC)를 통

해 UNEP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리소 국립연구소는 

기후변화 평가 및 감축의 경제적 잠재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특히 온실가

스 배출 감축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URC는 

UNFCCC 사무국과 개도국의 역량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며, 교토의정서의 기후관련 메커니즘75)에 관한 연구에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UNDP와 UNEP-Risø Centre 공동으로 추진되는 

Climate Change Adaptation & Development Initiative 프로그램은 아프리

카 지역의 개도국에 재원제공과 역량개발을 통해 개도국 스스로 적응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범사업이다. 2007년 말 승인되어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소규모의 증여기구를 개

설ㆍ운영함으로써 개도국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적응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76) 그 밖에도 URC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제언을 제공하거나 기후변화 스크리닝 연구에 참여하기도 한다. 

75) 탄소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말한다.

76)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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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

가. 개요 

스웨덴은 2003년 도입된 ‘국제개발정책(policy on global development)’에 

따라, 모든 정책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추진에 협조할 것”을 

강조한다.77) 스웨덴 정부는 더불어 2007~10년 기간 동안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환경과 기후변화를 핵심 개발협력 주제로 선정하고, 파리선언과 

아크라선언에 따라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개도국의 현지제도 및 현황

에 적절한 원조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OECD DAC 리우마커에 의거해 구분한 스웨덴 환경관련 원조 현황은 

[표 4-7]과 같다. 기후변화 적응 마커가 도입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

보면 스웨덴은 기후변화 감축보다 적응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스웨덴은 

① 기후 감축 및 적응, ② 기술지원, ③ 역량개발(연구협력, 제도강화, 연수 

등)로 나뉘는 스웨덴 양자 지원 중 기후 적응 활동에 가장 많은 지원(5억 

SEK)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관련 기술에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동부 및 중부 유럽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다.78) 스웨덴은 국가보고서(2009)를 통해 

기술지원이 단순한 물리적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받아 사용하

77)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 p. 82.

78) Dan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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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발할 수 있는 개도국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Sida의 정책문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역량개발을 “지식과 경쟁력, 그리고 

제 기능을 다하는 조직과 제도의 개발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며,79) 

역량을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건, 즉 지식, 경쟁력,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조직과 제도적 프레임워크”라 설명하였다.80) 역량개발을 

개발협력 전략에 포함하기 위한 Sida 정책문서는 위와 같이 역량의 정의를 

제공하고, 개발협력 사업에 역량요소를 포함하는 정책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석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81)

연도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원조 총원조액

2002 7.17 - 633.15 2,011.56 

2003 9.06 - 906.72 2,400.11 

2004 7.52 - 929.73 2,722.01 

2005 2.61 - 1,263.22 3,361.68 

2006 21.52 - 1,277.03 3,954.96 

2007 6.91 - 1,001.13 4,338.94 

2008 21.83 - 1,221.28 4,731.75 

2009 80.51 - 1,488.62 4,548.23 

2010 384.36 451.80 1,232.24 4,533.49 

2011 316.01 408.15 923.83 5,603.12 

주: 리우 마커(기후변화)와 환경원조 마커에 따라 ‘주요(principal)’ 또는 ‘중요(significant)’ 목적의 지원 규모를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3. 8. 13).

표 4-7. 스웨덴 환경관련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79) Sida(2000), p. 9.

80) Ibid., p. 21.

81) Ibid., pp.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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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특징

스웨덴 정부는 공여국이 제공한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개도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역량개발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82) 완전히 새로운 국가제도를 구축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국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통합적

ㆍ포괄적 접근법과 국가 및 현지 제도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이 부각되었다.

스웨덴의 역량개발 관련 지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보다 수원

국의 공공 환경관리 및 연수, 교육, 연구지원 등의 인적자원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2009년 스웨덴 국가보고서에서 언급된 역량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개도국 정부 및 환경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된 공공 환경관리 

역량의 강화 또는 구축 프로그램이었다. 

2012년의 Sida 보고서에서도 공공 행정 및 제도적 역량 강화가 중점과제

로 다루어졌다. Sid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문제로 개도국 

환경관련 기관의 정책구성 및 법제도 집행 능력과 환경기관의 영향력 부족

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0~14년 기간에 공공 행정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83) 이 보고서는 그간 

스웨덴이 기울여 온 개도국의 공공 환경관리 역량강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82)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 p. 91.

83) Sid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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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양자 사업명 중점 강화 역량

다자 및 양자
2007년 특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special climate change 

initiative for 2007)
제도구축 및 기술이전

다자 UNFCCC weADAPT 지식정보, 경험전수

다자 EC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GCCA) 지식정보, 경험전수

다자
유럽 역량개발 이니셔티브(ECBI: European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협상 역량

양자 정부 간(스웨덴-개도국) 역량지원 공공 환경관리

양자 보츠와나 기상서비스부 역량구축 프로젝트 공공 환경관리

양자 CDM 역량구축 프로젝트 공공 환경관리

양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혁신적 기후 연구 연구 역량

양자 모잠비크 지속가능개발 연구 지원 연구 역량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8. 스웨덴의 기후변화 역량 자원활동

검토하고 도출점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주로 인적자원 개발과 의식제고, 연구지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민간당사자들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고 보고, 민간부문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리스크의 완화와 융자, 

보증, 리스크 크레디트 등 도구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했다. 또한 개도국 현지사정에 적합한 기술보급을 제공하는 데 민간부문과

의 협력을 추구했다.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스웨덴은 다자ㆍ양자 및 OECD 작업반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도국의 역량관련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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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경험전수, 협상 역량, 공공 환경관리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스웨덴의 역량관련 양자사업은 공공부문의 환경 및 자원 관리역량에 집

중되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며 비교적 다양한 범주의 활동을 포함한 다자

지원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정부는 정부 간 역량지원 사업으로 개도국 환경부처 관계자와의 

장기적 협력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스웨덴 정부 

또는 대학에 재원을 제공하여 개도국 대상 연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또한 스웨덴 환경보호국(Swedish EPA)은 동유럽이

나 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이 환경법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환경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UNEP 등의 국제기구와 현지 환경 관련당사자와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스웨덴 기상ㆍ수자원 연구소(Sweden’s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Institute)는 보츠와나 기상서비스청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활동을 통해 

기상정보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웨덴 에너지부는 아프리

카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활용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CDM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스웨덴은 공공 환경 관리역량 이외에도 개도국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는 

데에도 힘썼는데, 대표적인 활동이 1989년부터 계속되어 온 모잠비크 지속

가능개발 연구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잠비크 현지 대학 물리학부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2006년부

터는 에너지ㆍ환경ㆍ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 스웨덴은 이러한 

연구역량 제고 활동에서 개도국의 인력이 수원국과 선진국에서 번갈아 연구

하도록 하는 ‘샌드위치 방식’을 추진하여 개도국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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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내용

정부 간(스웨덴-개도국) 

역량지원 사업

베트남, 라오스, 케냐, 부르키나파소 등의 환경 관련 정부관계자와의 장기적 

협력 및 그들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Sida는 스웨덴 정부관계자와 대학 

등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재원 제공. 

또 스웨덴 환경보호국은 일부 체제전환국이 환경법 제정 또는 새로운 환경기관

을 설립하는 경우, UNEP와 같은 국제기구 및 현지 환경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원 제공. 현재 동유럽,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 사업 진행 중.

보츠와나 기상서비스부 

역량구축 프로젝트

SMHI와 보츠와나 기상서비스부가 협력하여, 트레이닝 등의 활동을 통해 기후

예측 역량을 강화함.

CDM 역량구축 프로젝트

2007년 스웨덴 에너지부와 Sida가 협력하여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에 CDM 

역량구축사업을 시작함. 

경제 및 제도적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CDM 사업은 대체적으로 

적은 편임.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해당 정부관계자, 에너지기업, 은행권 및 

산업이 CDM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함.

이 프로젝트의 원칙은 “경험을 통한 습득”법이며, 현재 스웨덴 에너지부는 

해당 국가의 역량개발 수요와 CDM 관련 경험을 파악했으며, 파악한 내용에 

따라 후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임.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을 토대로 저자 요약 및 정리.

표 4-9. 스웨덴 양자 역량 지원 활동

방지하고자 노력했다.84) 스웨덴 정부는 그 밖에도 2005~07년 2,900만 SEK

를 지출하여 동남아시아 Economy and Environment Programme 모델을 

활용한 환경경제 연구역량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다자지원 사업은 특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Special 

Climate Change Initiative), UNFCCC weADAPT 프로그램, EC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European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등이 있

으며, 제도 구축 및 기술이전, 지식정보와 경험의 전수,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2007년 시작된 특별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1억 SEK를 지출하여 수원국

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환경기술 부문을 지원하였다. 이 이니셔

84)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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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통해 국가단위의 제도적 역량강화, 산림 및 수자원 등의 부문에 

특화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에너지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 에너지효율,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다. 무엇

보다 이니셔티브의 세부 활동에서 민간부문을 포함한 스웨덴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이 추구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가 참여한 UNFCCC weADAPT 

프로그램과, EU와 최빈국ㆍ군소도서국 간의 교류를 추구한 EC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활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도국과 공여국 간에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 사업이다. 스웨덴은 2005~07년 기간 480만

SEK를 투입하여 개도국(G77)의 기후협상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사업명 사업 내용

UNFCCC weADAPT 

지원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가 고안한 인터넷 기반활동으로, 적응 

관련 이론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들이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Nairobi Work Programme에 의한 “행동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됨.

EC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GCCA) 참여

EC GCCA는 EU와 최빈국 및 소도서국 사이의 대화와 경험전수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후변화 취약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MDGs 달성 추진을 목표로 함. 공여금 pool에

서 재원이 지출되며, 스웨덴은 2008년 단발성으로 5천만 SEK를 지원하여 

캄보디아, 몰디브, 바누아투, 탄자니아의 시범사업을 추진함.

유럽 역량개발 

이니셔티브(European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2005-2007년 기간 480만 SEK를 투입하여 개도국(G77)의 기후협상 능력 

(역량) 강화를 지원한 사업으로, EU와 G77의 기후변화 협상 담당자들이 모여 

주요 개념과 기술이전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 협상가들

의 단결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weden(2009)을 토대로 요약 및 정리.

표 4-10. 스웨덴 다자 역량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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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목적의 녹색기후기금(GCF)

이 설립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저탄소 기후 탄력적인 개발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GCF 이사회는 기금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기금 

운영 초기에는 역량배양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GCF 고유의 역량배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GCF의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면서 개도국의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00만 달러 규모로 제공하

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는 GCF 기금에 출연하여 이와 같은 공약을 이행

할 예정이다. 지원방식과 더불어 역량배양 지원 내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역량 및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사항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를 정리한 앞 장의 내용으로부터 도출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역량개발의 개념 및 요건

역량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사회의 어떤 일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사

회 구성원 및 사회가 이러한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하며, 유지하는 과정이

다.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역량구

축이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대상의 역량을 축적하는 의미라면, 역량개발

은 대상별 특수 상황을 감안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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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굴 및 강화하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량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일의 원칙인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정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역량개발은 수원국 주도로 추진되어

야 한다. 공여국의 역할은 수원국의 역량개발 목표 달성 및 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여국이 미리 정해 놓은 틀에 맞춰 

역량개발 활동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량개발의 일반적인 

형태인 기술협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및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롯된 선진국의 다소 일방적인 지원방식이라는 점에서 양방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수원국 주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추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원국 내부의 역량개발을 위한 강한 의지이다. 역량개발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역량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가 취약

한 개도국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는 도전과제로 작용한다. 공여국은 

수원국 정부 및 지역 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사결정체

계 수립을 역량개발 지원의 한 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환경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의지와 이를 위한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및 배양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

양 요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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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개발 추진 원칙과 절차

기술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NDP의 역량개발 원칙은 참고할 만하다. 

역량개발을 장기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추구할 것, 수원국

의 동기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 개인ㆍ조직ㆍ사회의 역량을 유기적

으로 연계할 것, 현지 상황을 감안할 것,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 등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전수 및 연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제도적 

변화와 리더십, 대중의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은 특히 중요하다. 

UNDP가 제시한 역량개발의 5단계 역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역량개발 추진 과정은 이해당사자 참여 

→ 역량 현황과 수요 평가 → 역량개발 프로그램 구성 → 역량개발 프로그램 

이행 → 평가로 구성된다. 여기서 역량의 핵심 요소로서 제도, 리더십, 지식

수준, 책무성(accountability)이 고려되며, 개별 요소별 세부 프로그램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역량개발 지원의 효과성을 판단하

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양적ㆍ질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추후 사업에 적용하

고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작업 또한 역량개발 추진 과정의 일부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이다. KOICA는 역량개발 원칙 및 역량개발 단계를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역량개발 추진 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특별히 고려하기 위해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전문

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KOICA는 그동안의 대개도국 연수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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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도출하여 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변화 관련 최신 이슈를 반영한 구체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볼 수 있다. 

3)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역량개발 지원활동은 수십 년간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기구들에 의해 

수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특히 

전통적인 유형인 초청연수, 훈련, 워크숍 등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원

형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역량개발이 연수 및 훈련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역량개발 활동을 장기적인 국가개발전략의 일부로 포함시

킬 것을 강조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세계은행의, 개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결

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Climate Finance Options 플랫폼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기반 접근방식의 시범적 사용을 지원하는 Partnership on 

Market Readiness 프로그램은 지식 또는 기술의 단순한 이전을 넘어 실질

적인 해결책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다. 

GCF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도하

에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특정 개도국의 녹색성장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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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법 및 제도, 중점 분야 선정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GGGI 

활동과 연계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에서 착안, 글로벌 역량개발 플랫폼을 구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모범사례 축적 및 확산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될 필요

가 있다. 

4) 역량개발 지원과 일반 사업의 통합 추진

역량개발 지원활동은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하나,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

력사업의 한 요소로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덴마크는 역량의 내생

적 특징에 주목, 국가정책의 주요 요소로 간주하고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업의 준비, 구성, 승인, 

이행, 완료 단계별로 역량개발을 위한 목표와 세부 활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역량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발전경험으로부터 인적ㆍ제

도적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서 역량의 요소를 고려하고 역량이 뒷받침된 수원국

의 주인의식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중요하

며,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협력 방식에 있어서 KOICA의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EDCF의 자금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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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연계하는 패키지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UNDP 등 기술협력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실제로 UNDP는 우리나라에 GCF 관련 역량배양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다자개발은행의 기술협력 목적의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GCF는 기존 기구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시급

히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GCF의 신탁기금과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연

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는데, 사무국 유치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GCF에 유망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5) 역량개발 활동을 위한 내부 역량 축적

역량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 

수원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내용과 방식을 담은 프로그

램을 개발하며, 지원활동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역량이 그것이다. 이때 

실행기관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이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가 요구되

며,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별 전문성이 각각 상이하다. 예를 들면 감축의 

세부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으로 구분되며, 적응의 경우 수자원 관리, 해수면 상승에 대비, 기후변화

로 야기되는 전염병 대응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가 전 분야의 역량개발

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어떤 분야의 역량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10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국제적 논의 동향과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기후변

화 협상에 다년간 참여한 전문가를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논의하는 장이 

기후변화 협상이며,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를 통해 그 논의가 지속적으

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의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을 정확히 인지해

야만 시의적절하고 핵심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13년 당사국총회에서는 적응 및 산림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도출된바, 관련 요소를 포함한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

써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개발의 좋은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하기 

위한 주요 기구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사례 비교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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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rom Paris Declaration to Busan Partnership, High Level discussions on 

aid effectiveness have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It was mentioned that self-reliant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is a key condition for sustained growth, and that donor countries’ active 

support is essential in fostering such capacity.

Meanwhile, at the 1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parties 

reached an agreement on two significant issues. Firstly, the parties agreed 

to scale up climate finance to 100 billion dollars annually by year 2020. 

In addition, the parties agreed to establish the Green Climate Fund, a 

specialized international fund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ix countries, including Korea offered to host the secretariat. At the second 

meeting in November 2012, the GCF Board members decided that the 

secretariat would be hosted by Korea.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ssion, 

held the following month, acknowledged the Board’s decision. Thus, Korea 

officially became the host country of the 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In order to expedite action against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shift to a low-carbon development paradigm, the GCF will concentrate 

on build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against climate change in the 

initial stages of its operation. Korea has pledged to provide 40 million 

dollars to assist climate-related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consequence, establishing climate capacity programs to foster country 

ownership and also to link the programs with the GCF’s own capacity 

support has now become an urgent task. The program must also be 

International Support for Climate Change 
Capacity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one Jung and Jihei Song



innovative and effective in order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existing 

program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consensus related 

to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By reviewing previous and current 

activities on climate capacity promo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the paper seeks to serve as a fundamental reference for 

Korea’s support on climate capacity.

The study is structured in the following order. As mentioned above,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consensus on capacity and capacity 

development are outlined in Chapter Two. To clarify an abstract term like 

“capacity,” the study borrows definitions from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the second part of the chapter, a review is 

provided on the negotiations and decisions made under the UNFCCC on 

capacity building. Chapters Three and Four describe some notable climate 

capacity support activities pursued by the World Bank, UNDP, and three 

donor countries: Germany, Denmark, and Sweden. The World Bank with 

abundant experience in large-scale projects,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recipients’ capacity in order to maintain aid effectiveness. The UNDP, 

likewise, has sufficient experience in implementing capacity projects. 

Meanwhile, Germany has been long involved in technical assistance and 

it is now actively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to include various 

interrelated topics. On the other hand, although not substantial in size, 

Denmark and Sweden also provide sizable assistance and display extensive 

interest in capacity development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o conclude, Chapter Five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Korea in 

order to support climate capacity. First of all, stakeholders’ understanding 

in capacity and capacity development is a priority. Through its own 

experience, Korea genuinely recognizes the necessity of capacity and 

possesses the willpower to pursue capacity development. Building on its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Korea will be able to match suitable activities 

with countries in need. In addition, principle and process regarding capacity 

development need to be establishe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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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KOIC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uld consider 

cooperation in developing a framework for climate capacity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next task is to develop distinctive and innovative ideas on climate 

capacity. For instance, Korea could consider launching an online platform 

on green growth policy, strategy, legal framework, and technology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Such platform could 

serve as a medium to match developing countries’ needs with donors’ 

expertise. Furthermore, integrating capacity development into gen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ivities can produce positive added impact. As 

an example, Denmark promotes capacity development as an element in each 

stage of their program. Likewise, Korea could include capacity development 

in its overall climate change projects.

Finally, internal or domestic capacity on the topic of climate change in 

Korea must be developed sufficiently. Activities in that regard include, 

needs assessment, program structuring, as well as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the internal capacity improvement process, private experts 

should also be included along with public implementing agency 

stakeholders. Especially since climate change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a large pool of capacity specialists from private and public sectors alike 

can create a positive impact and is highly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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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최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의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체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대 차원에서 수원국의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ODA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ODA Study Series 13-06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포럼에서 이루어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점차 수원국의 

개발역량 제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유치함에 따라,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금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개도국의 

역량배양 지원을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정리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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